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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꾸

밈’, 위장의 사전적 정의이다.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들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얼굴에 위장용 크림

을 바르기도 하고 철모나 전투복을 나

뭇잎으로 치장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

한 전략이다. 

위장술은 많은 동물에게도 유용한 

생존 수단이다. 천적의 눈을 피하고 먹

이가 알아채지 못하게 접근하기 위해 

많은 동물은 보호색과 무늬를 띄고 태

어나기도 하고, 나무와 잎, 그리고 돌

멩이 등 주변 사물의 색과 형태로 몸

을 바꾸어 다른 사물에 자기 모습을 

숨기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의 위장은 널리 알려졌지

만, 주변 사물과 구분되지 않는 절묘한 위장을 하는 식

물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그런데 생

존을 위해 주변의 색깔로 위장하는 식물들이 발견돼 관

심을 끈다.

13일‘서울신문’에 따르면 영국 엑서터대학과 중국과

학원 산하 쿤밍식물원의 공동 연구팀은 중국 남서부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의 위장술을 연구했다. 

사실 식물은 다른 사물로 위장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

로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 때문에 잎이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식물의 성장에 최적화된 잎과 줄기의 

모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식물이 돌멩이 같은 다른 

사물로 위장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지역에 바위틈에 살아가는 작은 식물들은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다양한 바위와 돌멩이와 같은 색

으로 자신을 숨긴다. 작은 크기와 완벽한 색상 모방은 굶

주린 초식동물의 눈에서 이들을 최대한 숨겨줄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지역에서 15과(科)에 걸친 다양한 식물의 

위장술을 조사해 학술지‘생태학과 진화 동향’(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에 발표했다.

식물이 다른 색으로 위장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종의 식물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인

지하고 그 색상으로 자신을 위장한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이 소개한 코리달리스 헤미디센트라(Corydalis 

hemidicentra)의 경우 몇 가지 색소를 섞어 여러 가지 색

상을 표현할 수 있는 데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

하게 인지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먹을 것

이 없는 산악 지대에서 이런 작은 식물도 살아남기 위해

서는 특별한 위장술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식물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평화롭고 정적인 

생물체로 생각된다. 하지만 식충식물처럼 다른 식물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독특한 방법으로 생존

하는 식물도 많다. 자연계에서 사는 모든 생물과 마찬가

지로 위장 식물 역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위대한 

생존자들이다.

생존을 위한 변신, 식물의 놀라운 ‘위장술’

▲ 주변 환경에 따라 위장한 코리달리스 헤미디센트라


